
진등산은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의 보금자리“ , , , , , , ”

환경부 산림청 경주시는 천우개발의 , , 
진등산 폭파 계획을 멈추어야 한다!

주 천우개발 이하 천우개발 은 경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년부터 지난 년간 ( ) ( ) 1990 34

건천읍 송선리 일원에서 석산을 개발해 골재를 생산해 왔다 그동안 천우개발은 환경파괴로 . 
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숱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형사처벌을 받, , , 

아왔다 더 이상 경주시의 봐주기식 토석채취허가가 어려워진 천우개발은 대담하게 산림청의 . 

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우개발은 올해 월 주 천우개발 채석단지 지정. 3 ‘( )
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를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경주시에 제출했다( )’ , , .

천우개발은 건천읍 송선리 산 번지 일원의 면적의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140 484,210㎡ 

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이 통과하면 산림청에서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주시의 . , 

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또다시 송선리에서 약 년간 석산을 개발하는 초대형 환경파괴 프120
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

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번지로 불리는 곳 이곳은 다름 아닌 진등산 이다 우리는 이곳140 . ‘ ’ . 
을 산 번지가 아니라 뭇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진등산으로 불러야 한다 건천읍 송선리에서 140 . 

년간 골재 채취를 하면서 온갖 불법과 환경파괴를 일삼아 온 천우개발이 이제 진등산을 통34
째로 폭파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를 꼭 막아내고 진등산을 지켜야 한다. .

천우개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만 보더라도 진등산은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( ) , , , , 
수리 참매 황조롱이 등 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진등산이 얼마나 풍부한 생태 , , 7 . 

보고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겐 이들을 숲에서 내쫓고 학살하고 진등산을 폭파할 권리. 
가 없다 오로지 뭇 생명의 터전인 진등산을 잘 보전하여 대물림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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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우개발은 년부터 년간 송선리 일원의 산을 깎아 골재를 생산해 왔다 천우개발 이전 1990 34 . 
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 주민들은 지난 년간 형언할 수 없는 폭파 진동 분진 계곡 45 , , 

오염 대형트럭 위험 등 환경 파괴로 인한 고통을 받아왔다 암 발병으로 사망한 주민도 유독 , . 
많았다 이제 주민들의 끝 모를 고통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채석단지 인허가 관련 행정관. . 

청들은 부도덕한 환경파괴 기업 천우개발의 진등산 폭파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.

년 대구지방검찰청의 지휘하에 경주시 산림과 특사경 의 내사에서 천우개발의 불법 토석 2017 ( )

채취 및 반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주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에 따. “
른 혐의없음 으로 내사 종결 의견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보고하여 천우개발에 면죄부를 준 바 ”

있다. 

이후 년 국정감사에서 아스콘 공장 불법 축조가 확인되어 월 경주시의 철거명령이 내2018 11

려졌다 년 월 감사원 감사에서 토석 불법 채취가 확인됐다 년 건축법. 2019 6 811,692 . 2020㎥ 
위반으로 천우개발 법인은 벌금 만원 대표이사는 벌금 만원 판결받았다 년 산지300 , 500 . 2021

관리법위반으로 천우개발 법인은 벌금 만원 사내이사 회장 는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년 800 , ( ) 8 2

및 사회봉사 시간을  판결받았다120 .

이렇듯 천우개발은 지난 년간 송선리 일원에서 온갖 불법 및 환경파괴를 저질러왔다 송선34 . 
리 일원에서 더 이상 천우개발의 토석 채취가 허가되어선 아니 된다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. , , 
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의 보금자리인 진등산을 꼭 지켜 송선리 주민들의 , , , , 

년 고통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45 .

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경주시에 정중히 요청한다 송선리 주민들은 지난 년간 형언할 수 , , . 45
없는 고통을 받았다 천우개발은 년간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 더 . 34 . 
이상은 안 된다 채석단지 지정만은 막아야 한다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진등산 지킴이에 동. . 

참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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